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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In that marriage immigrant women’ birth rate are higher than those of Korea women, they were selected to suggest pronatalis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ild birth intentio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One of qualitative study, case study was used in methodology. Participants were 10 marriage immigrant women, 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The major results were categorized facilitators and inhibitors. Facilitators were 'number of origin family members', 'absence or weakness of family planning', 'successful experience of the first child birth', 'no difficulty in childbearing', 'recommendation of mother-in-law', 'child’ positive effect in Korea life adjustment'. Inhibitors were 'insufficient economic condition', 'husband’ old age and the opposite of mother-in-law', 'dissatisfaction with marriage life', 'lack of government' support'. Based on this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and intervention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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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으로 통용되는 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현이 가시화된 시기는 1990년대이다. 그전에도 이미 국제 결혼의 역사가 있었지만 농촌 거주 총각의 심각한 결혼난을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신부와의 결혼이 추진되었다. 그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5만 명의 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다(Ministry of Safety and Administration, 2014). 이러한 형태의 결혼이 결혼 이민 비자 발급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나 지난 한 해 이루어진 혼인 건수의 8.9%를 차지하여 사회적 관심을 받는 주요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Statistics of Korea, 2014). 이처럼 수적인 증가를 반영하여 학문적인 관심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들의 혼인 초기에는 다문화 가족의 형성과 적응 과정이 주된 연구 주제였다면 자녀가 태어난 이후로는 자녀 양육에 관한 것으로 초점이 이동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나아가 초등학교 등 공교육에 진입하는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자녀 관련 연구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혼 이민자 가족내 부모와 자녀를 다룬 선행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은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연령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가장 비근한 예가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는 유아나 아동들이며 외국인 어머니의 미숙한 한국어 구사 때문에 교사의 응답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둘째, 연구 주제는 양육 참여나 여기에 따른 스트레스 등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정도 파악 또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고안과 적용 등이다. 셋째,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연구 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담당 교사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는 등의 계량적인 접근이 다수이다. 종합하면 이들 가족의 자녀 관련 연구들은 자녀 출산 이후 일정 연령에 도달한 후 본인보다는 타인의 시각에서 조사를 하게 되며 결과론적인 측면이 강하여 다문화 가족내 향후 출산 계획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산 의향에 관하여 질적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고에서 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근자에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2006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한 일명 ‘1.08명의 쇼크’를 경험한 우리 사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수립, 시행한 결과, 점차 출산율이 상승되고는 있지만 회복세가 완만할 뿐더러 증감이 반복되고 대체출산율을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 가족의 출산 양태는 Kim(2012)의 조사에서처럼 우리나라 여성의 것과 사뭇 다르다. 즉, 혼인 후 빠른 기간내에 어머니가 되며 이후에도 다자녀를 출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연령이 20대 초반인 경우가 많아 가임 기간도 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에 대한 기피와 만혼의 경향, 설사 결혼을 한다 해도 첫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출산가능한 자녀의 수도 한명 정도에 불과하다. 심지어 자발적인 무자녀 가족을 선택하기도 한다.

      지역을 초월하는 세계화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개인의 찬반과 상관없이 더욱 팽배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일 민족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고수하여 온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결혼 이민자나 이주 노동자 및 북한 이탈 주민 등을 포용하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견도 적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술한 당사자는 물론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정착화시키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 나아가 사회 통합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의 위기에서 벗어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민자 여성의 향후 출산에 대한 계획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심층 면접하여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원활한 적응과 출산율 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Ⅱ. 이론적 기초
      
        1.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 여성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Law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2014)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규에 의한 다문화 가족이란 ‘가.「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이 중 결혼 이민자 등이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데,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 상기한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와 같이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는 주된 요인인 국제 결혼이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것은 농촌에 거주하는 노총각의 결혼난이 두드러진 1990년대 초부터였다(Nahm & Jang, 2009).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한국계 중국 여성과의 혼인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조선족 여성들은 언어와 문화적으로 혈연적 배경이 거의 같아 한국 생활에 큰 무리없이 적응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문화적 차이와 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 중국 조선족의 사회주의 성향은 부부간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 필리핀 출신 여성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므로 자녀의 영어 교육에 상당한 장점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안타깝게도 국제 결혼을 하려는 한국인 남성들은 대개 우리 사회에서 비주류에 속하며 이들과 결혼하는 이주 여성들도 대부분 저학력이어서 문화적 학습 습득의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이후 1990년대 말경에는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 여성들과의 결혼이 활성화되었는데 결혼 중개업자들은 베트남 여성들이 외모적으로도 우수하고 성격적으로도 온순하여 부모 부양에 적격이라는 식의 과대 광고를 펼쳤다. 그렇지만 베트남에서 온 이주 여성들 역시 사회주의와 모계 사회 영향으로 한국 남성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게다가 베트남에서 한국 남성들과의 국제 결혼을 인신매매적인 결혼 형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법적 절차가 엄격해지자 법적, 사회적제도가 체계적이지 않은 캄보디아나 미안마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증가 추세이던 베트남 여성의 결혼은 2007년경 감소 추세이고 캄보디아는 전년 대비 1,410건(357.9%) 증가하였다.

        이들의 최근 현황으로 Ministry of Safety and Administration(2014)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현재 75만명 가량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의 인지와 귀화자는 전체 281,295명으로 남성은 45,348명, 여성은 235,947명이다.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여성에 한정하여 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한국계)이 76,656명, 중국 58,494명, 베트남 14,837명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66,124명), 서울(53,143명), 인천(14,181명)에 많아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원이 전국의 56.6%를 차지하였다. 또한 결혼 이민자 여성이 출산한 자녀의 수는 191,328명으로 만 6세 이하가 116,696명(61.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만 7∼12세가 45,156명(23.6%), 만 13∼15세는 18.395명(9.6%)으로 나타났다. 모의 출신국과 비교해 보면 중국(한국계), 중국, 베트남의 순서로 많아 각각 42,294명, 37,084명, 49,458명이었다.

        즉, 출신국 대비 베트남 출신의 여성이 낳은 자녀 수가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만 6세 이하 자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베트남에서 온 여성에게서 가장 높았다. 더욱이 2012년 기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22,908명으로 전체 신생아 484,550명 중 4.7%를 차지하였다(Statistics of Korea, 2014). 다시 말하면, 신생아 20명 중 1명은 부모 한쪽이 외국인 또는 귀화 한국인인 다문화 가족으로 2008년 전체 신생아 중 2.9%를 차지했던 비율이 2009년 4.3%에서 2011년 4.7%로 늘어 이 기간동안 태어난 다문화 가족 자녀는 97,701명에 이른다.

      

      
        2. 선행 연구 고찰
        관련 연구들 중 기본적으로 결혼 이민자 여성의 한국 생활 만족도에 초점을 둔 것이 다수이나 출신 국가별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이다. 일례로, Kim(2012)은 베트남 출신은 동거 가족의 크기가 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일본 출신은 동거 가족 크기가 긍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한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는데, 베트남 출신의 경우 양변적 가족 문화에 익숙하고 부모 부양, 가사 및 자녀 양육 등에 있어 남녀평등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가부장 문화를 지닌 한국 가족은 이해하기 어렵고, 부담스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거주 기간의 간접 효과에 주목하여 이는 한국어 실력이나 한국 엄마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매개할 수 있으므로 한국내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일본 출신에게서 동거 가족의 크기가 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유추하였다.

        뿐만 아니라 Lee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결혼 이민자 여성이 사용하는 모국어에 따라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 다른 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주류 언어권 출신의 결혼 이민자 여성일 경우 자녀에게 가정내에서 모국어를 가르치도록 허용하는 분위기이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의 결혼 이민자 여성은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 교육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자녀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녀의 연령이 유아나 아동기에 해당되는 것들로 (Kang & Hwang, 2013; Kim, Kong, & Lee, 2007; Lee, 2011; Lee, 2013; Park & Ohm, 2007), 자녀의 연령대를 조금 낮추어 임신이나 출산 직후를 주제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Cho, 2012; Nam & Oh, 2013). 이처럼 자녀가 성장한 후 교육 문제 위주로 접근한 것들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이나 계획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Cho(2012)의 연구에서 일부 언급하고는 있으나 둘째 출산 계획의 여부만을 다루고 있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일반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고찰할 수 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제가 희소성과 시의성면에서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 및 계획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관점으로 사회교환론(Social exchange theory)을 생각해 볼 수 있다(Kim et al., 2013). 사회교환론은 처음 소개되었던 1970년대에 비해 최근에 더욱 각광을 받아 다양한 주제에 적용되는 개념적 틀로, 인간의 상호작용을 본질적으로 보상(reward)과 비용(cost)의 교환으로 간주하였다. 이 때 개인을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우선시하여 이익(profit)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합리적인 이익 추구자라 설명하였다. 사회교환론을 부모기로의 전이에 적용시, 먼저 부부는 자녀를 낳는다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클지 득실을 저울질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상으로 간주되는 것은 자녀가 부부간 애정의 결실이며 정서적 관계를 보다 견고히 하는 연결 고리가 될 뿐 아니라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 등이다. 하지만 비용으로 생각되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양육시 역할 과중, 그리고 예전만큼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하여 출산에서 대학 졸업까지 자녀 한명당 평균 2억 6천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조사에서처럼(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물질적, 비물질적 비용이 매우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부는 여러 조건을 감안, 자녀 출산에 대한 손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이 이론을 적용한 Cha(2008)는 부모 역할의 보상, 비용과 둘째 자녀의 출산 계획을 알아보았는데, 첫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경제적 보상과 비용은 둘째 자녀 출산을 계획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녀 출산에서는 부모 역할의 기쁨과 보람, 자녀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보상들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째 자녀에 대한 보육 및 사교육비 지출은 둘째 자녀 출산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로는 Song과 Kim(2013)의 연구가 보고되는데 이들은 출산장려금이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자녀가 한명인 가구와 두명인 가구로 구분하여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자녀의 수가한명인 가구의 출산 계획은 출산장려금이 지급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의 수가 두명인 가구의 출산 계획은 출산장려금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론이나 정책 적용외에 경험적 연구로 초기에는 실제 임신과 출산, 양육의 주 담당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접근하였다(Lim, 2013; Park, 2012). 예를 들어, Park(2012)은 10개월 이하 영아를 첫째 자녀로 둔 취업 여성의 후속 출산 계획을 살펴보았더니, 둘째아의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약 3.7배 정도 많았는데 자녀의 교육 비용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언급하였다. 모의 인구학적 변인 중 취업모의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어 34세 이상은 30세 미만보다 출산 계획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 가치관과 양육 스트레스가 출산 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경제 변인, 양육 출산 변인을 위주로 조사한 Lim(2013)의 연구에서는 초혼 연령이 너무 낮거나(23세 미만), 높은 경우(37세 이상) 출산에 부정적이었으며, 결혼 상태의 유지 기간은 3년 이하일 때 긍정적이었다. 모의 취업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일 때, 그리고 월 가구 소득은 200만원 이하일 때, 부동산 총액이 1억원 미만일 때, 출산 계획이 많았다. 반대로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자녀를 두명 이상 출산했을 경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가 많다고 해서 후속 출산을 계획하지는 않았다.

        한편 연구 대상자를 배우자나 친지로 확대하여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는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모의 심리사회적 측면으로 변인을 확장하기도 한다(Kim, Yang, & Sung, 2013; Lim & Lee, 2013; Lim, Lee, & Choi, 2011a; Lim, Lee, & Choi, 2011b). 가령, Kim et al.(2013)의 연구에서 부의 양육 참여도가 높고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후속 출산 계획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이는 후속 출산 계획을 높인다고 언급하였다. Lim과 Lee(2013)는 부부 특성 및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후속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남편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부 갈등이 적으며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는 취업모와 전업모 모두 후속 출산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취업모는 사회적 지원의 혜택을 받으므로 후속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데 반해, 전업모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후속 출산에 부정적이었다. 매개 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후속 출산에 부정적 효과가 있어 이 중 부정적 심리 특성인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후속 출산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외에도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모 특성,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후속 출산 계획에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Lim et al.(2011a)은 친지의 사회적 지원이 이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부정적이었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매개로 하였을 때에도 부정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부모 특성이 후속 출산 계획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부정적이었으며, 매개 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통한 효과도 부정적이어서 총 효과에 대한 부적 효과를 더욱 확대시켰다. 부부 특성, 출산 관련 정서, 어머니의 정서 특성이 후속 출산 계획에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도(Lim et al., 2011b), 부부 특성이 여기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긍정적이었으나 어머니의 정서 특성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는 부정적이어서 총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관련 정서 역시 후속 출산 계획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긍정적이었으나 어머니의 정서 특성을 매개로하였을 때는 부정적 효과를 보였다. 환언하면, 부부 관계와 출산 관련 정서가 어머니의 정서 상태에 부정적이므로 후속 출산 계획을 저하시킨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출산 의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것이 다수이다. 또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시에 출산율이 어느 정도 제고될 수 있는가가 주요 관심사이며,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심리적 변인을 다루거나 좀 더 대상을 확장하여 배우자나 친지 등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관련 연구들도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연구 대상과 변인면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결혼 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을 집중적으로 다룬 사례는 극히 드물어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과정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질적 접근 중 사례 연구의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사례 연구란 하나의 현장이나 맥락과 같이 경계를 가진 체계내에서 하나 이상의 사례를 통해 탐색된 이슈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것이다(Creswell, 2007). 연구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나 내지 그 이상의 여러 사례들을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의 원천을 활용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사례의 기술과 사례에 기반한 주제들을 보고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한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이후 또 다른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한 상황을 이슈로 하여 이를 이해하는데 사례 연구가 적절한 접근으로 사료된다.

        연구 참여자는 먼저 기준에 맞춰 의도적 표본 추출을 한 후 눈덩이 표집을 통해 참여자를 확대하였다. 선정 기준은 한국에 입국한 지 7년 미만이며 최소한 자녀를 한명 이상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고 아직 임신이 종료되지 않은 가임기의 외국인 여성이었다. 7년 미만으로 제한한 이유는 학령전 공교육의 의무 대상으로 포함되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출신국은 앞서 다문화 가족 현황을 토대로 결혼 이민자 여성의 국적을 고려하였다. 즉, 기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감소 추세인 중국의 비율을 줄인 반면 베트남의 수적 증가와 이들이 출산한 6세 미만 자녀 수가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하여 베트남 출신을 보다 많이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제 결혼의 문제점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이러한 형태의 결혼을 금지한 시기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캄보디아 출신을 포함시켰다.

        참여자는 총 10명으로 국적별로는 베트남 5명, 중국 3명, 캄보디아가 2명이었다. Patton(2002)은 질적 연구시 타당성, 유의미성, 통찰의 정도는 사례의 수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참여자가 얼마나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분석하였는가가 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한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 참여자의 수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의 연령은 22세부터 35세까지로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대 중반과 후반이었으며 평균 26.3세였다. 학력 수준은 중졸이 3명, 고교 중퇴 3명, 고졸이 4명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직업은 모두 전업주부였는데 한명은 최근 시간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였으며, 가구의 총 월 소득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였으나 대부분 200만원 이하였다. 이 중 4명은 종교가 없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불교(3명), 천주교(2명), 개신교(1명) 순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거주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통계 현황을 고려하여 서울(8명)과 경기도(2명)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결혼 이민자 여성의 형제자매는 두명에서 8명까지로 외동이는 없었고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 수도 한명 내지 두명이었다.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은 1년에서 5년차로 평균 3.5년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중심 질문은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가?’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하위 질문으로 ‘원가족에서의 형제자매 경험은 어떠했는가?’, ‘이전의 임신과 출산 경험은 어떠한가?’, ‘자녀 육아의 경험은 어떠한가?’, ‘출산 후 가족 관계의 변화는 어떠한가?’ 등이었다.

        
          <Table 1> 
				
          

          
            Socio-demog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o
              	Nationality
              	Age (yr)
              	Education
              	Job
              	Income (man won)
              	Religion
              	Living place
              	Brother sibling number*
              	Child number **
              	Living period (yr)
            

          
          
            	#1
            	Cambodia
            	26
            	Middle
            	Housewife
            	200
            	-
            	Seoul
            	7M 1F
            	2B
            	4
          

          
            	#2
            	Vietnam
            	24
            	High dropout
            	Housewife
            	114
            	Protestant
            	Seoul
            	2M 2F
            	1B
            	5
          

          
            	#3
            	China
            	28
            	Middle
            	Housewife
            	200
            	-
            	Seoul
            	2F
            	1G
            	4
          

          
            	#4
            	China
            	35
            	High
            	Housewife
            	200
            	Buddhist
            	Seoul
            	1M 1F
            	1G
            	3
          

          
            	#5
            	Vietnam
            	26
            	High
            	Housewife
            	2-300
            	Buddhist
            	Kyonggi
            	1M 2F
            	1B 1G
            	4
          

          
            	#6
            	Vietnam
            	23
            	High
            	labor
            	150
            	-
            	Kyonggi
            	2F
            	2B
            	4
          

          
            	#7
            	China
            	27
            	High
            	Housewife
            	100
            	-
            	Seoul
            	3F
            	1B
            	1
          

          
            	#8
            	Vietnam
            	22
            	High dropout
            	Housewife
            	not regular
            	Catholic
            	Seoul
            	4F
            	1B
            	3
          

          
            	#9
            	Cambodia
            	24
            	High dropout
            	Housewife
            	200
            	Buddhist
            	Seoul
            	3M 2F
            	1G
            	2
          

          
            	#10
            	Vietnam
            	28
            	Middle
            	Housewife
            	1-150
            	Catholic
            	Seoul
            	1M 1F
            	2G
            	5
          

        

        
          
            * M: Male, F: Female
          

          
            ** B: Boy, G: Girl
          

        

        

      

      
        3. 내용 분석 및 타당성 검증
        면접하여 녹취, 전사된 자료는 먼저 각 사례에 대해 다독의 과정을 거쳤다. 우선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분석하였고 사례 중 의미있는 코드들을 추출하여 열거하고 이를 사례간 분석을 통해 유사하거나 차이가 있는 코드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내용에 해당되는 주제어를 찾아 유목화하였다. 유목화 후 각 범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상위 범주들을 추출하여 모든 사례들과 관련하여 일반화될 수 있는 코드로 표현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한 촉진 요인과 방해 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료원이나 방법, 이론들을 이용하여 확실한 증거를 뒷받침하는 다원화(triangulation)의 과정이 있었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최신의 연구물과 다양한 정책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부정적인 증거나 미확인된 증거의 관점에서 작업 가설을 수정하는 부적 사례 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보다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위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본 연구의 유목화 과정 및 연구 결과를 보여 주며 조언과 검증을 받는 동료의 검토(peer review)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Ⅳ. 연구의 발견
      심층 면접을 통해 획득한 상세한 기술(thick description)을 분석한 결과, 향후 자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즉, 전자는 사회교환론의 보상의 측면에 해당되고 후자는 비용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한 결과 표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1. 촉진 요인
        
          1) 본가의 형제자매 수가 많음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원가족의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형제자매들은 최소 두명에서 최대 8명인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성장 과정에 있어 두명 이상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자신이 혼인 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도 다자녀여야 한다는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가족들, 남매 8명이나 있어요. 저 넷째요. 막내는 여자인데 지금 다섯 살이예요. 남자는 일곱, 여자는 하나 다 합쳐 8명. 아버지, 어머니 같이하면 딱 열명(웃음)(#1).
          

          
            <Table 2> 
				
            

            
              Analysis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Theme
                	Categorization
                	Restatements of Meaning
              

            
            
              	Facilitator
              	Being influenced by experiences in own country
              	· Having many numbers of brother and sibling from the origin family
· Absence or weakness of family planning
            

            
              	Experiences of delivery and rearing are positive
              	· Pregnancy and delivery of the first child were easy
· Child rearing is not difficult
· Existence of the child is helpful to Korea life adjustment
            

            
              	Supports from others are positive
              	· Agreement about mother-in-law’s opinion
· Supports from government are various
            

            
              	Inhibitor
              	Weakness in socio-demographic conditions
              	· Economic status is not good
· Age of the husband is old and mother-in-law does not want the grandchild
            

            
              	Dissatisfaction with current situation
              	· Not being satisfied with marriage life
· Supports from government are not enough
            

          

          

        

        
          2) 가족 계획의 관념이 부재하거나 미약함
          자신의 원가족 경험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출신 국가에서는 자녀 출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통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조차 아예 형성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중국에서 한자녀 갖기 정책을 펴기는 했으나 이들의 성장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도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여 정책이 수정된 것을 감안하면 산아 제한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는 아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베트남 가족들은 자녀를 매우 좋아해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6).
          

          
            중국도 남자 엄청 많아요. 아기, 어린이집 가면 여자아기 얼마 없고 남자아기 많아요. 제가 딸이 더 좋아요(#4).
          

        

        
          3) 첫 자녀 임신과 출산이 대체로 순탄함
          다문화 가족에서는 국제 결혼 과정 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해 혼인과 동시에 임신이 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국 수속이 끝난 후 한국으로 입국할 당시 이미 임신 상태이나 정작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생활할 정도로 피임에 대한 지식이나 건강 검진의 기회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전술한 가족 계획의 인지 여부와 이들의 출신 국가 상황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자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비교적 열악하여 건강 관리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는 몰랐는데 한참 후에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있어요. 혼자 있는데 한 달 후에 멀미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애기 가지면 처음엔 모르잖아요... 약 한 알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요... 무슨 약을 먹었냐고, 생리도 안 하는데 애기 갖을지도 모르는데. 먹지 말라고 그 약 갖다 버렸대요. 저는 괜찮은데 애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가서 애기 가서 봤어요. 나도 몰랐는데(웃음) 애기가 생겨서 애기엄마 됐구나(#1).
          

          
            괜찮았어요. 그냥 진통 때만 쫌 아퍼, 애가 낳아서 괜찮아요. 애기 돌보는 거 괜찮아요(#7).
          

          
            많이 아파는 거, 배만. 처음에 임신 애기가 빨리 태어났어요. 얼굴 빨리 보고 싶었어요(#9).
          

          임신기간 동안 입덧을 할 때나, 병원 검진에 동행한다는지, 일상 생활에 있어 시가의 지원이 절대적이었으며 또 외국인 여성은 선택의 여지없이 이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가 식구들이 출산시 동행하고 함께 산고를 겪었으며 입원중에도 남편 대신 병실을 지킨 경우도 있었다.

          
            누나들만요, 식구들만요, 누나 세명, 아가씨 한명. 모두 다섯명이예요. 여기서 오빠는 큰누나, 둘째누나, 셋째누나, 오빠, 아가씨가 병원에 왔어요. 저한테 잘해 주세요(#8).
          

        

        
          4) 육아가 과중하지 않음
          퇴원 후에도 가사는 물론 자녀 양육을 시어머니가 전담하여 결혼 이민자 여성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연유에는 이들이 한국의 문화와 풍습에 익숙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워낙 어린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다 보니 부모됨이나 부모 역할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남편보다 시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식구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대개 한국 여성들은 자녀 양육시 신체적인 피곤함을 많이 호소하나 이들은 자신이 주 양육자가 아니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고충을 그다지 많이 경험하지 않았다.

          
            우리 ○○이는 밤에는 안 자요. 새벽까지 두시, 세시까지 어렸을 때 안 자(웃음).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시할머니하고 세분이서. 불쌍해서 시할머니 많이 도와 줘요. 새벽까지 졸린 거 참으면서 다 해줬어요. 90살 할머니가 다 해 줬어요. 굉장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2).
          

          
            애기 옷 빨래하는 거 이런 거 시어머니가 다 해. 삶고 다 해 줘. 그 때는 한달에 애기 낳고 한달에 찬물도 못대잖아요. 그 때 시어머니 많이 바빴어(#7).
          

        

        
          5) 자신의 한국 적응에 자녀 존재가 도움이 됨
          여러 촉진 요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결혼 이민자 여성이 한국에 정착하고 적응하는데 상당한 지지원이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의 다자녀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스럽게도 본 연구의 참여자들 대다수는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자신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는 자녀였다. 먼 타국에서 유일한 혈육인 자녀는 이들에게 단지 자식일 뿐 아니라 친구로서도 역할하였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끝까지 못 살겠다 이런 생각, 느낌이 생각하면서 근데 처음에 왔는데 제가 한국말 하나도 못 했지. 쓰는 거 모르고 음식 이름도 잘 모르고 음식 만들지도 모르지 무조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서 맨날 울면, 울음을 하면은 언제까지 내가 한국말 할 수 없구나. 그럼 기가 죽는 거예요. (강하게) 자신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아기 낳고 이렇게 살면서 여기 와서 친구 만나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 만나서 아,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부 끝나고 가면은 미용실, 미용 배워서 그거 하려구요. 그래서 자신이 좀 생겼어요(웃음)(#2).
          

          
            처음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 애기 있으니까. 많이 안 울어요(#3).
          

          
            가족 관계가 변하거나 더 좋아졌다거나 더 행복해졌죠. ○○이 있으니까 어머님이 오빠는 회사가고 저하고 어머님밖에 안 남잖아요. 서로 얘기하고 아무리 재미있어도 애기 있으면 더 재밌잖아요. 당연히 더 재밌죠. 오빠도 더 열심히 일하고, 저도 더 열심히 일하고(#8).
          

        

        
          6) 시부모의 권유에 동조함
          결혼 이민자 여성의 배우자는 장남이거나 아들이 한명인 경우가 많았으며, 시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국내에서의 결혼이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국제 결혼을 선택하여 얻은 손자녀이기 때문에 자손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시부모의 연령대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것을 선호하는 세대여서 인위적으로 출산을 자제하기보다는 권유하는 입장이 보다 많았다.

          
            저랑 남편하고 둘이 결정하면 안 되요. 시어머니 같이 결정해야 되요. 두 사람만 결정 못 해요(#1).
          

          
            시어머니, 손주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말 안하지만. 그냥 둘째 낳으면 좋겠어요. 딸도 되요 아들도 되요. 그래도 마음 내가 알아요(웃음)(#4).
          

          
            우리 시어머니 항상 말했어요. 지금 애들 이거 키우는거 힘들어도 나이 많아지면 좋아요. 그게 중요해. 지금 돈 많이 못 벌어도 애들만 키우면 애들이 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자식이 하나 있으면 형제도 없고 심심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나이 많이 먹으면 애들도 형제도 있고 안 외로워. 또 엄마 아빠한테도 좋고. 우리 시어머니는 뭐 아들 장손 하나 낳고 싶어서(#10).
          

        

        
          7)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함
          정부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 시기별로 적절하게 지원해 주어 임신 중일 때부터 영양제 등을 공급해 주고 출산 이후에도 양육에 대한 지식을 방문 교사를 통해 제공하였다. 또한 자녀에게도 언어 발달 지도를 위한 교사가 집을 방문하여 교육하였으며, 자녀가 학령전기의 연령이 되면 어린이집의 교육비 등은 무료로 다닐 수 있어 대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처음에는 기저귀 채우는 거, 그 때는 빨래도 해야 돼. 삶아 줘야 돼. 우리 남편이 조금 힘들 거 같다고 하지 말라고, 그냥 기저귀 사라고. 내가 처음 애기 낳은 거잖아요. 어떻게 키우는 줄 잘 몰랐고 집에 오는 선생님 신청했어요. 나 애기 낳고 한달도 안 되고 선생님 집에 와서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다문화센터에서는 애기 어떻게 키우는 거, 애기 몇 개월부터 이유식 시작하는지 그런 거, 가르쳐 줬어(#7).
          

          
            정부 그냥 사회복지 중국보다 좋아요. 아기 어린이집 다니는 거 공짜예요. 이달까지(웃음)... 다음 날부터 60%... 그냥 한국어 배우는 거. 음. 거기 서비스, 방문 교사. 집에 와서 뭐 가르쳐 주는 거 다 있어요. 아기 한글 신청해서 선생님 아기한테 한국말 가르쳐줘서. 정부 27000원 보조(#4).
          

          
            저 어린이집에 보내면 저 돈 안내요. 정부...(#9).
          

        

      

      
        2. 저해 요인
        
          1) 가족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음
          월 가구 소득에서처럼 이들의 월수입은 대개 200만원 미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는... 돈 없어요(웃음). 아기 진짜. 돈 많이 들어요. 힘들어요(#3).
          

          
            생각 좀 해 보고... 남편 월급 많이 못 받으니까. 둘째 낳으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웃음)(#4).
          

        

        
          2) 남편의 연령이 많으며 일부 시모는 권장하지 않음
          남편과의 연령차는 10세가 넘는 경우가 많고 최대 20살 차이가 나서 남편들은 대개 40대 초중반이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최소 한명 이상은 이미 있으며 한국인 남편들은 산아 제한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녀는 원하지 않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형편의 연장선으로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고 더욱이 중산층 이하의 가정이 많은 이들에게는 더욱 부담이되므로 남편은 자녀 출산 계획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 대신 손자녀 양육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한 시모들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외에 신체적으로도 한계를 느껴 만류하는 입장도 있었다.

          
            아빠는 잘 안 놀아 줘요... 걱정 많이 하는데 놀진 않아요. 시간이 없어요, 애기 돌봐 줄(#1).
          

          
            저요? 두명이요. 시어머니는 한명만. 호호. 네, 한명 더 낳아서. 호호. 지금 생각에는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요(#9).
          

        

        
          3)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음
          참여자 중 극히 일부였지만 가장 근본적일 수 있는 조건으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 국제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따라서 자녀에 대한 애착도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많이 싸웠어요. 뭐 지금 애기 있을 때는 많이 싸웠어요. 뭐 둘이 안 맞아요. 그냥 안 맞아.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편한 일을 하고 싶고. 여기 있는 다른 아가씨들처럼 지내고 싶어요. 결혼을 너무 일찍 해서 싫어요(#6).
          

        

        
          4)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불만족스러움
          지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신이 지원 대상인 줄 모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각 기관마다 지침이 달라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이 상이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금이 적어 결혼 이민자 여성은 이러한 부분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문화센터도 제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두달에서 세달 정도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어디 학교 있는지 잘 몰라요. 그거는 3개월 정도 있어야 알 거 같애요(#10).
          

          
            우리 나중에 다문화 가족들한테 아기 키우는 거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호호.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일이나 애기 키우는 거는, 혜택 받는 거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여기 와서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8).
          

          
            전에 보건소에서 주는 약 잘 먹었는데, 근데 오늘 병원가서 빈혈 너무 많이 생겼다고 약 더 먹으라구 많이 채워 줬어요. 근데 의사는 보건소 주는 약에 처방전 해주는 약 같이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약국 판매하는데서는 보건소 약 같이 먹지 말래요. 근데 저도 의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국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1).
          

          
            지원해 주는 거는 요새 잘 없어요. 그거 국가에서 지원이 있어요. 지원 받고 싶어요. 왜냐면 아이 사랑 카드만들면 그거는 보육으로 지원해 주는데 제가 큰애 처음이고 잘 몰랐을 때라 아이 사랑 카드는 새로 신청했어요. 근데 아직 연락 아직 없어요. 언제 이거 지원 받을지는 모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도와 주면 좋겠어요. 아직은 받은 적 한번도 없어요. 거기 말로는 두달 정도 있다 전화 오면 보육료 얼마 정도 도와 주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전화 없어요. 둘째는 아기 낳았을 때 동사무소에서 50만원 줬어요. 첫째는 제가 진주에서 낳았는데 아무 것도 없었어요.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데가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몰라요. 진주 밑에 진주보다 더 농촌 있어요. 우리 진주는 너무 농촌 아니고 조금 시내니까 밑에 농촌 사는 외국 사람 돈 많이 받고 도움 많이받고. 우리 둘째는 왜 그러냐고 같은 외국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제가 동사무소 가서 물어 봤어요. 근데 진주는 없어요. 제가 좀 실망했어요(#10).
          

          
            교육,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쉬운. 가르쳐야 하는지 몰라요(#5).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요약하면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여건만 허락한다면 많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연유에는 우선 그들의 원가족 중 형제자매가 많을 뿐더러 중국 출신을 제외하고는 산아 제한 정책을 경험하지 않아 가족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않고 있다. 또한 첫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과 양육함에 있어 시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실질적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 어머니가 된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각인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먼 타국에서 자신의 혈육은 자녀외에 없으므로 자녀에 대한 의지와 기대는 곧 자신의 존재 이유이며 삶의 기초가 되어 자녀에 대한 집착이 큰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는데 결혼 이민자 여성의 결혼 이전의 상황, 즉, 원가족내에서의 경험, 자국에서의 경험 등이 이들의 의식 구조를 형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을 것이기는 하나 현 시점에서 이러한 사고를 개조하여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치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이들의 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접근은 크게 가족,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내 유관기관, 정부의 시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자녀 출산에 대한 촉진 요인 중 이주 여성의 혼인 과정과 연령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Kim(2012)의 조사에서 결혼 이민자 여성은 결혼 후 첫 임신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6.5개월이며 1년 미만 이내에 86.3%가 임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참여자들도 동일한 궤적을 보였다. 가족 형성 초기에 이미 임산부로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연령이 20대 초반 내지 중반으로 산모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앞으로의 임신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의 연령이 34세 이상일 경우 후속 출산 계획이 적었다는 Park(2012)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남편과 시부모 등 시가 친인척들이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들은 한국 생활의 적응에 큰 기여를 하여 결혼 초기에 시행착오나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문화나 생활 방식, 언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사 및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들은 결혼식과 동시에 임신을 하고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출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모들이 살림살이와 손자녀 뒷바라지를 전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여성이 육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고 자국과 달라 시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었고 이들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둘째 출산이나 자녀 계획에 대해서도 시모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시어머니의 의견이 촉진 내지 저해 요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육아 부담과 경제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옹호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모들의 유인책으로 최근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시행중인데 다문화 가족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양육 스트레스와 출산 계획이 반비례한다는 기존의 연구에서(Kim et al., 2013; Park, 2012) 시사하는 바와 같이 양육 부담이 상당한 영향 요인이며 사회적 지원은 이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보고한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주 양육자이기보다는 이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주위의 지원을 많이 받아 양육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많이 경험하여 출산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로 귀결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간 정서적 관계의 양상과 결혼에 대한 만족 정도는 촉진 요인인 동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 할 지라도 난관을 극복하고 개선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혼인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적어 출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Lim and Lee(2013)의 연구에서도 부부 갈등이 적어 결혼 만족도가 높을 경우 출산 계획이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양육 스트레스와 같이 심리사회적인 부분외에 양육 비용 등도 양육 부담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보육 및 사교육비가 출산을 방해한다고 언급한 Cha(2008)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며 결혼 이민자 가족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주된 저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남성이 주 생계부양자로서 역할하여야 하는데 연구 참여자들의 남편들은 40대 초중반이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남편들의 출산 의지는 미약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남녀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며 부인과의 연령 차이로 인한 세대 차이가 존재할 뿐더러 남녀평등적인 사고가 깊은 동남아시아인과의 문화적 차이도 있었다. 남편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부인이 불만을 토로한 것이 한 예이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교육기관내 종사자와의 관계도 매우 긴밀해진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 여성이 학부모로서 등하원이나 기관의 활동에 참여해야 하나 아직까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고 혹은 주변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본인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시모가 대신하거나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의 배려가 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참여자들의 거주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자녀들의 언어 발달 지도를 위해 방문 교사 제도도 활용하고 있었으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들의 인지발달 속도에 따라가지 못 해 어머니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사회나 문화에 관련된 내용으로의 확대도 요구된다.

      이러한 가족 증가를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관련 정책과 서비스들은 혼인의 형성과 생애 주기에 걸쳐 비교적 잘 짜여진 로드 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다수여서 활용면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안내하는 지침과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한국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였다. 실례로, 가장 요구가 많았던 내용 중의 하나인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액에 차이가 있었다.

      물론 지자체의 예산 정도나 저출산의 심각도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나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지원액만 증액된다면 다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상당히 높았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한국의 취업, 전업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들이어서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들에게 출산장려금의 효과는 다양하여(Song & Kim, 2013) 금액과 출산 의향이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혼 이민자 여성은 정부의 지원만 충분하다면 다자녀 출산의 의지가 강하므로 이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가령, 출산장려금만이라도 전국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결혼 이민자 여성은 원가족의 지원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가 식구의 활용이 절대적이다. 이 중에서도 시어머니의 도움이 상당하여 한국 생활의 초기 적응에 있어 조력자로 일익을 담당하므로 가족내 다른 관계보다도 기존에 다소 간과되어 왔던 고부간의 관계 형성과 증진에 대해 중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다문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배려가 예전보다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결혼 이민자 여성은 교육기관과의 관계, 또한 학습 지도에 대해 많은 곤란함을 느낀다. 여전히 기관 활동 참여에 부담을 느끼며 기관에서 보내준 알림장을 해석하는 것 조차도 힘들어 하므로 교육 보조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자신이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 혜택도 지역에 따라 공평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된다. 임신 중 관리부터 산후 조리, 자녀 양육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별도의 관리가 요구된다. 끝으로, 다문화 가족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으므로 더 이상 특별하게 대우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의 의견도 대두되지만 여전히 열악한 여건인 경우가 다수여서 이러한 주장은 시기상조로 생각된다. 사회 통합의 견지에서 이들을 포용하려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인식 개선과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자녀 출산 의향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에 부담을 느껴 비용으로 간주하기는 하나 정서적 만족감 등을 보다 큰 보상으로 지각하여 다자녀 출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다. 한국의 여성들은 경제적 지원 정책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외에 고려하는 부분이 많아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미약할 수 있으나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이들에 비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결혼 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의향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차별화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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